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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희망일 제한없음(즉시)

문 의  기획처(02-880-1470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: 2022.9.16.(금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보도에 대한 설명자료

 ○ 보도 기사 

  -“비위 교직원 666명 서울대, 11년 적발때도 징계 0명”

 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관련 보도 (한겨레 2022. 9. 15. 12면)

 ○ 설명내용

 “교육부 종합감사 결과”관련 보도 중‘연구비 사적 유용 등 666명 적발’및 2011년 

업무프로세스 컨설팅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직원의 다수는 연구년 및 해외출장 등의 

보고서 지연제출이며, 연구비 관련 사적 유용 관련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

극소수입니다.‘연구비 사적 유용 등 666명’등의 표현은, 본래 의미하는 바와 달리, 연

구비를 사적유용한 교직원이 600명 넘는다는 뜻으로 일부 오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

니다.

  아울러 2011년 실시한‘서울대학교 업무 프로세스 및 경영 개선’컨설팅은 법인 전환 

준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. 이는 경영 점검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

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, 교육부 등에서 실시하는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

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.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1058598.html

